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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일장은 도시의 일상과는 다른, 삶의 온기가 살아 숨쉬는 공간입니다 상인과 방문객이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움직임, 

그리고 상가 앞 삼각대 위에서 장노출로 포착한 그들의 흔적은 시간이 압축된 또 다른 현실을 보여줍니다.

 

이번 작업은 일상 속에서 쉽게 지나치는 장면을 시간의 흐름과 함께 기록함으로써, 오일장이 가진 공동체적 온기와 

변화의 순간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자 합니다. 전통 재래시장인 오일장의 풍경을 기반으로, 정적인 상가와, 그 앞을 

바삐 지나가는 사람들의 흐름을 장노출로 포착함으로써 만들어졌습니다. 상가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앞을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손님의 발걸음은 형체 없는 궤적으로 남습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이미지의 대비 -고정된 존재

와 흐르는 존재-는 시장이 가진 고유의 생명력과 역설적 정적성을 동시에 드러냅니다.

 

이 작업은 단지 시각적 실험이 아닙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의 풍경 속에서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인

들의 시간, 그 속에 담긴 삶의 무게와 반복, 기다림의 미학을 표현하려는 시도입니다. 흐릿한 군중 속에서 또렷하게 

드러나는 상인의 얼굴은, 우리 사회의 일상을 지탱하는 익명의 주체들에 대한 헌사이기도 합니다.

 

관람자들이 이 사진들 앞에 섰을 때, 그들도 장노출의 일부가 되어, 고정된 이미지 너머로 흐르는 시간 속에서, 우리

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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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은

개인전

2025 바쁜 일상의 흔적, 옥천전통문화체험관

2024 금구리 아카이빙, 옥천전통문화체험관

단체전

2025 제3회 도시기억아카이브 사진제, 충주문화회관

2024 사진충북 페스티벌, 청주시립미술관 오창전시관

2024 대청호 수변마을 아카이빙,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전시실

이종은은 사라져가는 장소와 사람들의 일상을 기록하는 스트리트 사진가이다. 2024년 개인전 『금구리 아카이빙』을 통해 지방 소읍의 시간과 공

간을 기록했으며, 같은 해 ‘도시기억 아카이브 사진제’에 연합 작가로 참가하며 도시 변화에 대한 시각적 탐구를 이어갔다. 현재는 오일장과 로

컬 상가를 중심으로 한국의 생활문화와 사람들의 움직임을 담는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사진은 기록을 넘어 기억의 밀도를 쌓아가는 작

업이라고 믿으며, 거리에서 마주치는 장면 속 살아있는 표정을 좇는다.



* 도록에 수록된 모든 사진의 저작권은 이종은에게 있으며, 별도 사진 사용을 위해서는 작가와 협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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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전통문화체험관 1 전시실

2025년 6월 3일 - 6월 8일


